
뜨다온단 단복을 입고 있으면 주민

들이 먼저 알아보고 뜬혹시 다온단 아

니냐뜯고 물어와 줄 때 보람이 느껴져

요.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해 뭔가 봉

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들고요.뜩

다온단 출범 한 달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남미향 단장은 에너지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다온단에 참

여하며 처음에는 조금 막연해 뜬구청

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겠지뜯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난 3월 14일

다온단 발대식에서 태극기와 만

국기를 흔들면서 단원들은 엄청

난 희열과 열정을 느꼈다고 말

했다.

다온단은

출범과 동시

에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

치와 관련된 크고 작은 관내

행사에 참여하며 존재감을 보

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4월 4일 BIE 실사단 환영 거

리 퍼레이드에서 주민들과 함께 단원

들이 만국기를 흔들며 열정적으로 실

사단을 맞이하는 모습이 여러 언론 매

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다온단은 주민 215명으로 출발했지

만 뜬활약상뜯이 입소문을 타면서 현재

회원이 300명으로 불어났고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 남 단

장은 뜬즐거운 고민뜯에 빠졌다. 다온단

은 남녀노소 편중 없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에 퇴직해 함께 참여

한 노부부 단원들이 적지 않은

게 인상적이다.

남 단장은 뜨BIE 실사단이

다녀갔지만

다온단의 열

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

다뜩며 뜨개최지

가 결정될 때까지 단원

들과 할 수 있는 봉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뜩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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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현지 실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남구

의 뜬지원사격뜯이 호평을 얻었다.

남구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실사단에게 보여주는

다양한 기획행사를 마련했다. 가장 돋보였던 행사는 뜬실사단 환영 거리 퍼레이

드뜯였다. 부산 방문 첫날인 4월 4일, 실사단을 태운 차량이 부산항대교를 통해

남구 구간을 지나갈 때를 활용해 남구는 대대적인 환영

퍼레이드를 펼쳤다. 실사단 차량이 남구를 통과한 시간

은 1분 남짓에 불과했지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구민홍보단인 다온단과 일반 주민 등 1000여명

은 이날 평화공원∼삼성아파트 도로변 양방향

과 육교 위에서 만국기를 흔들며 실사단의 부

산 도착을 뜨겁게 환영했다.

또 실사단이 부산 체류 기간 여러 차례 광안

대교를 이용해 이동하는 점에 착안해 세계박람

회 부산 유치를 염원하는 문구를 적은 길이 10

m의 대형비행선을 용호별빛공원 등에서 수차례

띄워 실사단의 눈길을 잡았다.

실사단은 부산 방문 사흘째인 6일 유엔기념공원

을 방문했다. 유엔기념공원은 실사단에게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여정과 국제사회의 연대

를 함축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로 고려됐다. 실

제 실사단 위원 8명 중 독일 출신인 슈페히트 단장을 포함해 그

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4명이 유엔 참전국 출신들이었다.

특히 다온단의 명예단장인 캠벨 에이시아양이 실사단의 안내를

맡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미래성장담당관 ☎607뚤3603

뒾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제39회 오륙도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4월 8일
열렸다.뒿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차량이 남구를 지나가자 다온단 등 남구 주민
1000여 명이 거리와 육교 위에서 실사단을 환영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듁유엔기념
공원을 둘러보는 BIE 실사단.듂세계박람회 유치의 염원을 담은 남구의 대형비행선.
듃남구 주민들이 평화공원 광장에서 태극기를 형상화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
하는퍼포먼스를벌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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